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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1만2천주 은행나무 열매 미리 채취해 악취 막는다
- 시,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민원 기동대응반 운영 -

- 오염도 측정 후 안전한 채취 열매는 시민 체험프로그램에 활용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과

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

경 조성을 위해 ‘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’을 편성해 

운영한다고 밝혔다. 

은행나무 열매는 녹음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, 노란색 가을 단

풍이 아름답지만 떨어진 열매는 악취가 심하고 도로변에 얼룩을 남겨 

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을철 불청객이다. 

기동대응반은 인천시가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군·구에서는 진동 수확

기, 열매 수거망,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해 은행 암나무 가로수 12,764주

의 열매를 조기 채취한다. 이미 떨어진 열매는 즉시 청소할 계획이다. 

특히 올해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은행나무 열매의 중금속, 잔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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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 등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안전성이 확인된 열매는 공원 등 시민 

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예정이다. 

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“가을철 은행열매 낙과로 인해 시민

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열매를 채취하기로 했다”며 “특히 올해

부터 시작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과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통

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인천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”

고 말했다.

진동수확기를 이용한 은행열매 채취 중구 연안부두로 열매수거망 설치


